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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nsition: 역사도시의 전통과 현대 사이

1392년 정도 이래 6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역사도시 서울은, 격동의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급속하

게 외래 도시와 건축의 일방적인 이식으로 주도되는 개발과 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. 그 과정에서 

전통문화와 그것의 산물인 도시·건축이 갖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조금의 여

유도 없이, 도시의 기저를 이루는 시간의 켜들은 빠른 속도로 지워져 왔고, 그 결과 도시와 그 속을 채우는 

건축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. 서울이 왜 그곳에 그렇게 자리잡았는지 그 시작을 망각했으니 나

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.

그러나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, 아직도 서울을 역사도시 서울답게 시간의 흔적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

다. 거대도시 한복판의 산이 감싸고 물길이 흘러나가는 사대문안 구도심이 그렇고, 그 속에 점재하는 역사적 

유적들이 그러하며, 개발이 요긴하지 못하다는 다행스러운 이유로 일부나마 과거 도시조직의 흔적을 남기고 

있는 뒷골목과 산자락의 땅들이 그러하다.

이러한 흔적들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 낸 역사도시의 질긴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며, 동시에 역사도

시 서울이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기도 하다.

본 스튜디오는 역사도시 서울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들과 현대도시가 충돌하는 지점에 요구되는 건축적 대

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.

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, 선정된 땅에 대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물리적, 인문·사회적 변천 과정에 

대한 세밀한 조사와 관찰에서 설계가 출발되어야 한다.

동시에 인근의 역사적 유산을 포함해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안이 요구된다.

그리고, 전통도시와 건축의 공간, 형태, 구조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에 기반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재해

석과 응용의 실험은 계속되고 종합되어야 하며, 그 결과는 현대 도시에서 존재의 당위성을 가지면서 미래지

향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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